
 

 

  
 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1.02.04 

SGC에너지, 올 매출 1조 8천억 원...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합병효과로 

매출 증가 전망 

▶ 국제유가 상승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량 증가에 따른 수혜 예상 

▶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의지 

 

<2021-02-04> SGC에너지(005090, 대표 이복영, 박준영, 안찬규)가 2021년 매출액 1조 8천억 

원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.  

 

매출액의 구성은 발전∙에너지부문(SGC에너지), 건설∙부동산부문(SGC이테크건설, 

유리사업부문(SGC솔루션)으로 이루어져 있다. SGC이테크건설은 2020년 지분법 대상이었다가 

2021년부터 연결대상에 포함된다. 

 

지난 해 합병을 마친 SGC에너지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합병효과로 본격적인 

매출증대에 나설 예정이다.  

 

열병합 발전 기반의 집단에너지 기업 SGC에너지는 군산 산업단지와 장항지역의 지정된 구역 내 

18개 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공급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.  

 

2021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계통한계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자(RPS)의 

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전년대비 32%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

또한, 신재생 에너지 연료 사용으로 연간 100만 톤 이상 판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잉여 

온실가스배출권 판매도 지속적인 이익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 

SGC에너지 관계자는 “2021년은 그린뉴딜에 앞장서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

것”이라고 포부를 전했다.  

 

한편, SGC에너지 2020년 실적은 합병 후 지난 해 11월과 12월만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기준 

매출 1,065억 원, 영업이익 71억 원을 기록했다. 피합병법인으로 소멸한 (구)군장에너지의 1월부터 

10월의 실적은 매출 3,078억 원, 영업이익 412억 원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.  

 

 


